
KOICA 지구촌에 피운 우담바라 초청전 축사

불교와 인연이 깊은 3국(네팔, 스리랑카, 미얀마)의 문화를 이곳 한국국제협력단 지구
촌체험관에서 여러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
니다.

‘우담바라’는 3천년 만에 한 번 꽃이 피는 성스러운 꽃으로, 불경에서는 이 꽃은 희귀
함과 구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담바라가 지닌 의미와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활동의 의미가 맞닿아 오늘 개최된 전시회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듯합
니다. 우리의 친근한 이웃인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보
여줄 본 전시회를 통해, 불교국가를 넘어 미래의 대한민국과 힘을 모을 동행 국가로
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이어진 인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의 타래는 유독 
우리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뿐, 이미 
지구촌은 하나의 울타리로 만들어진 인드라망 공동체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
니다. 나와 나의 가족,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외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사건까지도 우
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바탕에서 보면 세계의 
여러 국가의 빈곤과 환경문제가 더 이상 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국은 과거 세계 
여러 국가의 도움으로 세계속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음을 경
험삼아, 이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를 위해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
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것입니다.

조계종이 근본으로 의지하는 경전인 금강경에 ‘무주상보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다.’라는 자만심 없이 온전한 자비심으로 베풀어주는 것
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분수대로 나누어주고, 진리의 말로써 마음이 빈
곤한 자에게 용기와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며, 모든 중생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참된 보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보다 좀 더 하심
하며, 좀 더 낮은 자세로 세계인과 함께한다면 우리의 위상은 오히려 더 높아 질 것
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KOICA가 지속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세계속에 한국을 알리는데 크
게 공헌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감대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더
불어 우리 불교계는 국가간 교류함에 있어 KOICA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구축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전시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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